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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5. 10. 10. 02:09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분리수거

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헌 옷, 프라이팬, 냄비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5. 10. 11. 02: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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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헌옷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5. 10. 15. 02:5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

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헌옷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5. 10. 11. 04:00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분리수거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마대자

루 2개를 미리 가지고 온 리어카에 옮겨 절취하려고 하던 중 때마침 순찰 중이던 피해

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B아파트 범행 관련 사진 첨

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일자별 범행 영상 첨부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기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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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연달아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재활용 대상물을 절취한 범행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피해품의 가치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

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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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안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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